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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시장 공략
-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수출업계, 동남아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 한국관 단체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다.

  * 참가 기업(6개사) : 고려비엔피, 동방, 대성미생물, 메디안디노스틱, 우성양행, 참신홀딩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동물약품 시장 : '22년 263백만불 → '27년 451백만불(연평균 성장률 

11.4%)로 성장 예상('23, 더비즈니스리서치컴퍼니)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에 

참관하여 동남아시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

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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